
일본 - 파이버·어메니티 공학의 신기술 개발코자 

새로운 첨단섬유기술 연구센터 설립 추진 

 

일본의 섬유공업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들의 값싼 섬유제품이 일본섬유

시장에 아무런 규제도 없이 막대한 양이 수입 판매되고 있어, 오랫동안 불황

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많은 섬유공장들은 도산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되

어 근래에 와서는 한계에 도달한 위기감이 있는데, 그 동안 불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과 차별화된 신상품 등의 개발

로 경쟁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기술지도로 품

질이 향상되어 선진국과의 품질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개도국이 따라 올 수 없는, 보

다 더 획기적인 섬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 때는 고분자 화

학에 의한 합성섬유분야의 발전에 주력하여 “신고센(新合織)”의 탄생을 보았

고, 기능성 개발이 적극 추진되면서 타 산업분야나 의학 또는 전자 등의 비

의료섬유(非衣料纖維)의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한계에 도달한 섬유공학분

의 도약(跳躍)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의류분야에서도 오래 전부터 섬유를 개질하거나 기능을 보완 또는 

개발함으로써 PP가공, 치수안전가공, 흡수속건성, 대전(帶電)성, 제전성, UV컷 

가공뿐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소취·항균가공, 보온·발열가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옷감이 지니게 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의 섬유공학으로서는 

한계를 의식하게 되어, 일본의 섬유공학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후꾸이현(福井縣)의 후꾸이 대학과 연구기관

이 공동으로 앞으로 보다 높은 연구기술 개발로 옷감의 기능을 향상시켜 옷 

입은 사람에게 몸과 마음의 기분이 상쾌하도록 하는 쾌적성(快適性)을 주는 

“파이버·어메니티(fiber·amenity)공학에 의한 신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

기로 하였다. 

후꾸이 대학은, 새로운 섬유공학 분야에의 도전을 신슈(新州)대학, 교토 고

게이(京都工藝) 섬유대학, 도꼬노꼬(東京農工)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파

이버·어메니티 공학의 첨단연구와 크리에이션(creation) 및 비즈니스 교육을 

곁들인 대학의 인재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